
터키에는 터키탕이 없다?

최근 케이블방송 A채널 토크쇼에 출연한 게스트(터키국적)가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터키탕
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녀 혼탕 문화를 한국이 일본에서 들여와 터키탕으로 만들었는데 터키 
대사관에서 항의를 해서 그 이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이 게스트의 말은 맞는 말이다. 1996
년 데리야 딩겔테페 터키 대리대사가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그 계기로 우리나
라에서는 터키탕이 사라지고 증기탕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터키대사관은 우리나라 
터키탕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던 것일까? 

1996년 7월 어느날 교회여성연합회로부터 도움 요청이 왔다. 내용인즉슨 관광진흥법과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에 관광호텔에 이성입욕자를 고용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을 근거로 이성 마사
지사들이 고용되어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터키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회여성연합의 말을 들은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1996년 7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어과에 전화를 걸었다. “터키에 있는 터키탕도 한국처럼 이성입욕보조자가 함께 있는지? 그리
고 이성입욕자와 성매매를 하는지?” 문의를 하였다. 우리의 질문에 외대 교수는 펄쩍 뒷면서 
“아니다. 터키탕은 그냥 순수 사우나”라고 답했다. 외대 교수의 답변에 확신을 가진 우리 단
체는 그 다음 행동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다가 터키 
대사관에 터키탕 영업방식과 터키라는 국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터키국가에 대한 이미지
를 어떻게 연상시키는지에 대해 알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터키 대사관에 전화
를 걸어 “한국에 터키탕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 터키는 그러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하였다. 우리 단체의 질의에 대해 터키 대사관은 매우 
놀랐으며, 다음날인 7일 우리나라 관계기관과 통화한 터키 대사관 데리야 딩겔테페 대사는 
‘터키탕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독자투고를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터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터키탕 명칭 사용변경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 

한달 뒤인 8월 7일 한국 정부는 ‘관광호텔에 마사지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
고, 1997년 2월 11일 공중위생법상 특수목욕장업의 하나로 인정돼 온 터키탕업이 본래의 건
전한 터키식 목욕장과 다르게 운영돼 왔고 이에 대한 터키정부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그 명칭을 증기탕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로소 ‘터키
탕’이 ‘증기탕’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내일여성센타의 전략이 매우 시
의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증기탕 또는 터키탕은 성매매 형태의 하나로 주로 남성 고객이 윤락 여성을 목욕 동반자로 지
장하여 목욕을 하며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여성이 알몸으로 남성의 몸을 
타며 애무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1996년 한국의 호텔을 
중심으로 약 116개 업소가 성행을 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증기탕은 불법이다. 소수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증기탕도 있다

<터키탕이 퇴폐업소로 된 이유>
증기탕 입욕보조여성 금지… 퇴폐영업 ‘철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증기탕에 이성 입욕보조자(입욕보조여성)
의 입장을 금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 증기탕은 관광호텔내에서만도 서울의 관광호텔 내 업소 28개소를 
비롯해 전국에 160개가 영업 중이며 여성입욕보조자들은 2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기탕은 지난 60년대초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때밀이, 안마 등 
목욕장업으로 출발했으나, 88년 올림픽이후 퇴폐이발소 등 퇴폐업소가 
양산되면서 존폐위기를 맞자 현재와 같은 퇴폐업소로 바뀌었다. <한 겨 
레 1998-08-18  >

(가) * 터키탕의 유래
터키탕의 말뿌리를 더듬어 오르면 일본 동경의 번화가 긴자에서 제일 큰 동경온천에 
귀결된다. 1951년에 그 온천 널따란 대중탕 곁에 칸을 막은 객실들을 만들어 한증막
을 만든 것이다. 그 칸막이탕을 터키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같은 업종의 고유명사
로 정착해버린 것이다

http://ko.wikipedia.org/wiki/%EC%84%B1%EB%A7%A4%EB%A7%A4_%ED%8A%B9%EB%B3%84%EB%B2%95

	터키에는 터키탕이 없다(이현숙)
	개요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가) * 터키탕의 유래터키탕의 말뿌리를 더듬어 오르면 일본 동경의 번화가 긴자에서 제일 큰 동경온천에 귀결된다. 1951년에 그 온천 널따란 대중탕 곁에 칸을 막은 객실들을 만들어 한증막을 만든 것이다. 그 칸막이탕을 터키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같은 업종의 고유명사로 정착해버린 것이다








